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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성지 사역 목사님을 통해 월명동 잔디가 많이 아프

고 세계적으로 약이 계발이 되지 않아 방법이 없다

는 말을 들었습니다. 잔디 기도를 하며 성지 땅의 가

치를 느꼈습니다.)

* 선생님 말씀 *

사랑아, 잔디 기도해 줘서 고마워. 

진심으로 내 심정 맞춰 기도하는 자 없어. 

성지 사역자들 수고 많다. 

내가 작은 자 통해 직접 편지 쓰니 힘내요. 

사랑아. 

내가 그 잔디 어떻게 심었는지 알아?

그렇게 잘 자라지 않아 

잡초까지 심어 가며 

땅을 고르고 또 고르며 심었다. 

잔디가 생각보다 안착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

그리고 비싸.

그런데 내가 왜 잔디를 심을까?

사랑하는 생명들 때문이야. 

우리 사랑하는 신부가 자연의 방석 위에서 

편히 하늘을 만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

월명동 길 하나하나 닦듯, 꽃 하나하나 심듯 

잔디 안착시켰다.

그래서 잔디는 내 사랑이야.

잔디 아프면 내 신부 아픈 걸로 본다. 

에스더기도 기간에 월명동 곳곳 두고 기도했다. 

월명동은 나다.

그런데 왜 날 위해 월명동 위해 기도하는 자 없을

까?

이렇게 어린 신부... 교육한다.

월명동 들어오면서부터 하늘 앞에 감사, 

이 곳 월명동 만들어 주심 감사,

월명동 관리 위해 기도다.

성전 쓰면서 돈 안 받으니, 

기도로 건축 헌금하고 기도로 관리 사역하고 

기도로 일하고 가라.

시간 없다 돈 없다 할 것 없이 

수시로 감사, 기도로 일하는 것이다.

월명동 들어오는 모든 자, 

들어오는 순간에 기도로 성지 사역하는 거다.

기도로 풀 한 포기, 꽃 한 송이 

나무 한 그루 위해 기도해 줘. 

꼭 기도해 줘요.

내가 있으면 더 관리 잘 할 텐데... 

지금은 섭리인 모두 하나 되어 

하면 할 수 있다.

축제 때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이 넘을 때도 있다. 

10만 명이 한 마디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

이곳을 쓰는 것에 대한 하늘 앞의 예의, 사랑이다. 

하나씩 쓰레기 줍는 것이 당연한 주인의식, 

한 마디씩 하늘 앞에 기도하는 것이 

성지 땅 쓰는 값이다. 알았지?

그럼 아무리 성지땅 커져도 

다 관리할 수 있다. 

앞으로 더 웅장하고 신비해질 월명동, 

몇몇 사람들이 관리해서는 대책 없다. 

나의 것, 나의 후손의 것, 

천 년 역사에 남길 것,

선생, 성자 주님으로 보고 

모두 주인 되어 관리하자.

사랑해.

선생 


